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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자아정체성과 다문화수용성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 중에서 초등학

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6차년도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6차년도의 학년은 초등학교 6학년 고등학교 3학

년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6과 고3의 자아정체성, 공동체의식, 다문화수용성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공동체의식, 다문화 수용성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셋째, 회기분석을 통하여 자아정체성과 공동체의식이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넷째, 자아정체성, 공동체의식, 다문화수용성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부분매개와 완전매개모형을 비

교·분석한 결과 청소년 전체와 초6은 부분매개모형이, 고3은 완전매개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를 통해 청소년 초기에는 자아정체성의 형성이 다문화수용성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고, 청소년 후기에는 

공동체의식이 다문화수용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근거로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발달에 따른 자아정체성 정립과 공동체의식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교육적 프로그램이 필요

함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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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mediating effects of sense of community between 

Ego-identity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Struatural analysis is performed with six - year panel 

survey data of elementary school 1st grade students and middle school 1st grade students from 

Korean child- Youth Panel survey. The subjects of six - year panel survey data are the sixth 

grade in the elementary school and High school senior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re are differences in Ego-identity, sense of community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between 

the sixth grade in the elementary school and high school seniors. Second, they are related. Third,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Ego-identity and sense of community have an affect on 

multicultural acceptance. ​Fourth, partial mediating effect is suitable for whole youth and sixth 

grader and complect mediation effect is suitable for high school seniors. In early adolescents, 

Ego-identity plays a direct role in multicultural acceptance. But in late adolescents, sense of 

community plays a direct role in multicultural acceptance. Base on these results, for improving 

adolescents multicultural acceptance, It has suggested educational programs that helps to 

enhance Ego-identity and sense of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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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행정안전부에서 2016년 발표한 외국인주민 현황을 

보면, 2015년 11월 기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

민 수는 171만 1,013명으로 인구 100명 당 3.4명은 외국

인주민인 것으로 나타났다[1]. 급속한 세계화와 국제결

혼의 증가 등으로 다문화가족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우리 사회가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가운데 

사회통합의 문제와 함께 가치관의 변화가 복합적이고 

다변적으로 변화되고 있어 단일민족임을 강조하던 한

국 사회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는 문화적으로 풍성한 삶의 기

회를 줄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와의 접촉을 통해 우리 

사회 문화가 발전하고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오랜 기간 

단일민족이라는 의식을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같은 모순적인 측면들이 여

전히 작용하고 있다[2]. 따라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구성원들이 공존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관점과 인식, 태도와 가치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다양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태도는 우리 사

회를 이끌어갈 청소년에게는 중요한 자질로 요구된다. 

문화의 상호 공존을 위해 인종, 편견 없는 관점과 언어 

뿐만 아니라 개인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무엇보

다 필요하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문화적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문화의 접촉이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들

의 다양한 국가, 인종과 문화의 교류가 지속적으로 많

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수용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사회적, 교육적, 그리고 가정에서도 중

요한 일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의 다문

화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편견과 배

타적인 마음을 없애고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을 이혜영(1993)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개체 성원이 공동체의 생활환경 속에서 성장함

으로써 서서히 형성되어 가는 것으로 획득되고 학습되

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3].

Erikson은 인간이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발

달과정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였다. Erikson의 이론이 

이전의 다른 이론들과 구별되는 특징은 대부분의 중요

한 성장변화는 청년기가 끝나기 전에 이루어진다는 관

점을 정정하고 전 생애에 걸쳐서 일어난다고 보았다는 

것이다[4]. 

Erikson은 인간의 심리사회적발달을 8단계로 나누었

다[4]. 각 단계를 보면 유아기는 신뢰 대 불신, 초기아동

기는 자율 대 수치와 의심, 학령전기는 주도성 대 죄책

감, 학령기는 근면 대 열등, 청소년기는 정체성 대 정체

성혼란, 성인기는 친밀감 대 고립감, 중년기는 생산성 

대 침체감, 노년기는 통합 대 절망이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Erikson의 발달단계 중 청소년기에 해당하며 자아 

정체성 대 정체성혼란의 시기인 12세-18세를 대상으로 

청소년기가 시작되는 초6과 성인기로 넘어가기 시작하

는 고3의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는 발달시기에 따라 자아정체성이 공동체의식과 다문

화수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보여 진다.

청소년의 시기에 가장 중요한 자아정체성을 Erikson 

(1968)[5]은 자신의 독특성에 대해 비교적 안정된 느낌

을 갖는 행동, 사고 그리고 감정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해 갖는 일관성을 의미하며, 청년기의 발달과

업을 자아정체성의 성취 대 역할 혼란으로 설명하였다

[2]. 자아정체성(ego-identity)의 발달을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미래까지의 점진적인 연속성 가운데에서 느

끼는 자기 지각을 의미하기에 자아정체성이 공동체의

식을 매개로 다문화수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를 

검증함에 있어 서로 다른 학년 집단을 비교하는 것은 

학년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적 개입방법에 대한 함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급속한 세계화의 변화에 들어와 있는 현재 시점에서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교육적 

접근이 시급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청소년의 발달시

기에 따라 자아정체성이 공동체의식과 다문화 수용성

에 변화가 있는지, 공동체의식이 다문화 수용성에 변화

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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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1. 초6과 고3의 자아정체성, 공동체의식, 다문화수용

성에 차이가 있는가?

2. 자아정체성, 공동체의식, 다문화수용성 간에는 어

떠한 상관이 있는가?

3. 자아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은 다문화 수용성에 영

향을 미칠 것인가?

4. 자아정체성은 공동체의식을 매개로 다문화 수용성

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자아정체성을 독립변수로, 다문화수

용성을 종속변수로, 공동체의식을 매개변수로 설정하

여 각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모형은 [그림1][그림 2]와 같다.

그림 1. 모형1(부분매개모형)

그림 2. 모형2(완전매개모형)

Ⅱ. 이론적 배경

1. 다문화수용성

다문화 수용성은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와 서로 다른 

인종. 문화적 배경을 지닌 집단을 한 사회의 구성원으

로 받아들이는 정도를 일컫는 개념으로, 다문화사회로

의 이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민족.인종과의 

공존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지하는 태도이다[6].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주변에서 낯설지 않

게 외국인과 접하게 된다. 또한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현재 외국인 부모의 자녀들이 한국사회에서 사회생활

을 하는 연령에 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우리와 다른 문

화와 인종에 대한 편견은 학교나 사회에서 바르지 못한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다문화 

수용은 본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 집단의 청소

년들, 예컨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한국 사회 혹은 학

교에 적응하는 데도 기여하여 올바른 공동체 문화를 형

성하게 될 것이다.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

로도 급격한 발달을 경험하는 시기이며, 개인의 내부요

인뿐만 아니라 외부요인에 의해서도 직간접적으로 영

향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다

문화 수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은 성인과는 다를 

수 밖에 없다[7]. 

한편 Kim과 Hwang(2012)은 학생들이 타인종을 개

방적이고 관용적인 태도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 평등주의 성향

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냈다[8]. 

2. 공동체의식

이혜영(1997)은 공동체의식을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개체 성원이 성장해 가는 공동체의 생활환경 속에서 성

장함으로써 서서히 형성되어 가는 것으로, 획득하는 것

이며, 학습되는 것이라고 하였다[3].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단순히 지역적이고 집합적 

성격을 의미하기보다 정서적, 정신적 측면에서의 공감

대를 의미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공동체 의식은 심리적 요소를 포괄하는 것으로 일반

적으로 ‘어떤 집단이나 조직, 사회의 성원으로서 개인들

이 소속감과 상호의존성, 상호헌신을 인식하는 것으로 

정의하며[9], 또한 공동체의식은 학교나 또래집단 등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소속감 및 동질감, 친밀감을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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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는 상태로[10], 아동들이 긍정적이고 친화적인 태도

를 가지며 친구들과 교사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 과 존

중 뿐 아니라, 학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아

동이 다양한 문화와 인종을 수용하는데 있어 증폭제 역

할을 한다.

Sarason(1974)은 공동체의 개념을 지리적, 지역적 특

징과 사회구성원 간의 관계적 특징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공동체 의식을 구성원 간의 소속감과 결속감

을 인식하고 각 성원의 욕구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

다는 믿음을 공유하는 감정이라고 정의하였다[11]. 따

라서 공동체 의식은 지리적 거점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

체 생활에서의 개인적 경험에서부터 공동체 구성원으

로서 같이 지니고 있고 또한 지녀야 할 감정이나 정서, 

가치관, 윤리의식 등을 포괄하는 개념까지 다양하다

[12].

공동체의식은 자아존중감이나 자기효능감, 권력행사

기회, 또래관계 등에 의해 설명될 수 있으며 시민적 참

여활동이나 자원봉사, 여가활동, 체험활동 들 다양한 참

여활동 역시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확인되고 있다[12]. 

3. 다문화수용성과 공동체의식

Kimlicka(1995)는 다문화 사회에서 연대감과 목적 달

성을 위해 하나의 공동체는 다양한 민족적 정체성들을 

수용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는데[11], 이는 다양한 구

성원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공

동체 의식과 타민족에 대한 수용성은 사회통합의 원천

이 된다는 것이다[13]. 

청소년에게 있어서 공동체의식은 중요한 변수이지만 

청소년의 편향된 사고의 발달은 왕따, 학교폭력 등 다

양한 학교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자국의 문화와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저하시킴으로써 사회 통합

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오늘날 세계화가 되어 지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의 공

동체의식의 함양은 중요한 과제이다. 공동체의식은 지

리적 공통성을 뛰어넘어 지역사회 내 함께 생활하는 이

주민에 대한 존중과 배려, 평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와 

관련된 것으로서,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 변

수이다.

공동체의식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면 아동들은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학습활동이 원만

하며 학교규칙준수 및 또래 친구와 교사와의 관계가 좋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14], 다문화가정 친구들과도 배

경에 상관없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5]. 또한 박혜숙(2010)

은 공동체의식과 다문화수용성이 서로 관련 있는 것으

로 보고하고 있다[16]. 그러나 공동체의식과 다문화수

용성 간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살펴본 서봉언(2015)의 

연구에 의하면, 다문화수용성이 각 시점에 대해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동체의식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17].

반면 학교에 대한 소속감 및 또래집단에 대한 친밀감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결핍되어 있는 아동의 경우, 또래

들로부터 거부당하거나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18], 이는 타

인과의 관계형성에 문제를 동반하고 향후 타인종 및 타

문화 수용에 부정적인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19].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동체의식과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아동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4. 자아정체성

Erikson(1968)에 의하면 정체성이란 우리 자신의 독

특성에 대해 비교적 안정된 느낌을 갖는 행동, 사고 그

리고 감정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해 갖는 일관

성을 의미하며, 청년기의 발달과업을 자아정체성의 성

취 대 역할 혼란으로 설명하였다[5].

자아정체성의 형성은 유아기 애착의 출현에서부터 

시작되어, 아동기의 경험과 동일시에 그 뿌리를 두고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에 이르기 까지 계속 발달하며, 

노년기에 이르러 인생의 회고와 더불어 통합감을 이룰 

때 비로소 마지막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따라서 연령 

증가에 따라 정체성 수준이 높아지고 안정되어가는 경

향을 보고하는 선행연구들이 많이 있다[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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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kson의 심리사회적발달이론에 의하면 청소년기에 

자아정체성을 성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5단계에서 긍정

적 해결 방안으로 정체성을 성취한 후 6단계에서 다른 

사람과 친밀감에 대한 위기를 맞게 되는데, 개방성과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할 때 원활한 사회적 관계 구축이 

가능할 수 있다[15]. 

5. 자아정체성과 공동체의식

자아정체성 확립은 소속감으로 확장되어 공동체의식

을 함양하는 반면에 자아정체성 혼란은 부정적 정서를 

만들어 배타적인 공동체의식을 형성하게 할 수 있다. 

청소년의 배타적 공동체의식은 집단 따돌림과 학교폭

력 같은 다양한 학교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22], 

타문화에 대한 편견적 이해를 가져와 사회 통합에 걸림

돌이 된다. 최근 다문화 가정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다양한 국가와 인종 간에 교류가 증진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바라보면 학교에서와 사회에서의 이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공동체의식의 함양은 중요한 과제가 된다

[23].

주동범(2010)은 문화예술활동이 청소년 정서에 미치

는 영향은 개인적 정서와 사회적 정서 두 영역인데, 개

인적 정서로서 자아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이는 사회

적 정서로서 소속감을 고취시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

다고 하였다[24].

6. 자아정체성과 다문화수용성

vedlitz 과 Zahrran(2007)의 연구에 의하면 정체성은 

다문화 수용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 또

한 자아정체성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청소년기에 경험

하게 되는 다양한 체험활동과 해외방문, 그리고 외국인

과의 접촉은 다문화 수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 이다[25]. 그리고 이웃에 대한 도움과 봉사활동은 공

동체 의식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자존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7].

정체성과 다문화 수용에 대한 연구를 보면, 국민정체

성과 다문화 수용성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6]와 

시민정체성, 민족정체성, 문화정체성과 다문화 수용성 

간의 연구, 그리고 단일민족 정체성, 문화적 정체성과 

다문화 수용성과의 관계[17]등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들

이 있다. 하지만 한 개인으로서의 자아가 경험하는 모

든 대상들을 자기의 고유한 방식으로 조직하고 통합하

는 과정에서 일관성, 동일성, 연속성을 가지고 주체적으

로 사고하고, 인식하며, 행동하게 하는 능력인 자아정체

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자아정체성이 다문화 수용성과 공동체 의식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아동·

청소년 패널 조사(Korean Child Youth Panel Survey, 

KCYP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자료는 2010년 층

화다단계집략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방법을 활용하여 전국 단위의 초등학교 1학

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5년 동안 반

복 추적하여 설문이 진행되어 현재 초등학교 6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까지 설문이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Erikson의 발달단계 중 자아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인 청소년기를 중심으로 초기 청소년기

와 후기 청소년기를 비교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6학년

과 고등학교 3학년인 6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2010년 첫 데이터 수집 시에는 초등학교 1학년은 

2,342명, 중학교 1학년은 2.351명이였으나 6차년도의 자

료수집 시 종단 자료 수집의 특성상 탈락자들이 발생하

여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2,067명, 고등학교 3

학년 2,056명으로 총4,123명이 최종 연구대상이 되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한국 청소년의 자아정체성과 공동체의식, 

그리고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아동·청

소년 패널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의 6차년도 자

료(2015년)를 활용하였다[26][27].

1) 자아정체성

이 척도는 ‘나는 뚜렷한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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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한 가지 일에 꾸준히 몰두하지 못한다’(역), ‘나는 

계획한 대로 일을 끝까지 실행한다’, ‘대다수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저 따라가는 것이 최선이다’(역), ‘남들의 

좋은 생각을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해서 행동 한

다’, 남의 말을 잘 받아들이고 타인의 말과 행동에 영향 

받기 쉽다‘(역), ’나는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려 한

다‘(역), ’나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을 때에는 마음이 

불편하다‘(역)로 총 8문항으로 구성된 4점 척도이며 5

개의 역채점이 있다. 변수의 .Crobach's a는 초6 데이터

는 .627, 고3 데이터는 .714이다.

2) 공동체의식

이 척도는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가 있다

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공휴일에 쉬지 못하더라

도 복지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 ‘우리나

라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를 돕기 위해 기부금을 

낼 수 있다’,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를 

돕기 위해 기부금을 낼 수 있다’로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4점 척도이며 Crobach's a는 초6 데이터는 .805, 

고3 데이터는 .733이다.

3) 다문화 수용성

이 척도는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웃으

로 받아들일 수 있다’,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

을 같은 반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 ‘나와 문화적 배

경이 다른 청소년과 가장 친한 단짝이 될 수 있다’, ‘이

성 친구를 사귀게 된다면,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

람을 이성친구로 사귈 수 있다’, ‘커서 나와 문화적 배경

이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로 총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4점 척도이며 Crobach's a는 초6 데이터는 ,841, 

고3 데이터는 .860이다.

3. 자료분석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요 변수의 특성 

분석, 신뢰도 Cronbach's a 분석을 실시하였고, 초등학

교 6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

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수간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위해 AMOS 18.0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유의

성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초등학교 6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의 자아정체

성, 공동체의식, 다문화 수용성 간의 차이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이 

자아정체성, 공동체의식, 다문화 수용성에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 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1]

에 평균과 표준편차, t값을 제시하였다.

표 1. 초등학교 6학년과 고등학교 3년의 자아정체성, 공동체

의식, 다문화수용성 검증

변인 등분산

초6
(n=2,067)

고3
(n=2,056) t값

M(SD) M(SD)

자아정체성
가정함
(.444)

2.215
(.423)

2.321
(.414)

-8.19
0***

공동체의식
가정하지 
않음
(.000)

1.912
(.601)

2.014
(.505)

-5.88
9***

다문화수용성
가정하지 
않음
(.000)

1.935
(.609)

1.845
(.555)

4.968
***

 *p<.05, **p<.01, ***p<.001

초등학교 6학년의 평균과 고등학교 3학년의 평균에

서 자아정체성은 t=-8.190(p<.001)으로, 공동체의식은 

t=-5.889(p<.001), 다문화수용성은 t=4.968(p<.001)로 

보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6과 고

3을 비교해보면 자아정체감은 초6이 2.215이고 고3이 

2.321로 고3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공동체의식 또한 초

6이 1.912이고 고3이 2.014로 고3이 높게 나타났다. 반

면 다문화 수용성은 초6이 1.935이고 고3이 1.845로 초6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자아정체성, 공동체 의식, 다문화 수용성의 상

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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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표 2], 자아

정체성은 공동체의식과 .349, 다문화수용성과는 .237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내고 있으며 공동체의식 또한 

다문화수용성과 .459의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p<.001).

표 2. 자아정체성, 공동체의식, 다문화수용성간의 상관분석 

결과

변인 1 2 3
1. 자아정체성 1.00

2. 공동체 의식 .349*** 1.00

3. 다문화수용성 .237*** .459*** 1.00

평균 2.265 1.963 1.890

표준편차 .422 .557 .584

왜도 -.317 .090 .077

첨도 .228 .268 -.395

 *p<.05, **p<.01, ***p<.001

3. 자아정체성, 공동체의식이 다문화수용성에 미

치는 영향

자아정체성과 공동체의식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자아정체성과 공동체의식을 

독립변인으로, 다문화수용성을 종속변인으로 지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를 보면, 독립변인인 자아정체성(β=.088, p<.001), 

공동체의식(β=.429, p<001)은 다문화수용성을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574, p<.001). 

R²은 .218로 다문화수용성에 대해 22%의 설명력을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공선성의 확

인을 위해 Durbin-Watson과 VIF를 보았다. Durbin- 

Watson은 1-3사이의 값을 보이면 잔차의 독립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1.886으로 

나타나 잔차의 독립성이 충족되었고, VIF값은 10 미만

이면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연

구에서는 1.138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표 3.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자아정체성과 공동체의식의 회귀

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SE t

다문화
수용성

자아
정체성

.122 .088 .020
5.981
***

R=.467
R²=.218

F=574.002***
공동체 
의식

.450 .429 .015
29.172
***

 *p<.05, **p<.01, ***p<.001

4. 초등학교 6학년과 고등학교 3년의 자아정체성

과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 효과 

1)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측정모형을 분석하였다. 측정모형은 

잠재변수들이 측정변수들을 통해 어떻게 측정되는 가

를 설정한 것인데, 측정모형분석을 통해 잠재변수로 사

용된 변수의 지표들이 이론적 개념을 잘 반영하고 있는

지 확인할 수 있다[28].

우선 측정모형이 표본자료에 얼마나 잘 부합하고 있

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확

인하였다. 

측정모형 검증 결과, 초6의 RMSEA 값은 .029이고 

고3의 RMSEA 값은 .031이다. 이는 .05이하면 표본과 

모형의 오류가 아주 적은 매우 양호한 모형으로 평가하

고 .05에서 .08사이면 오류의 정도가 적절한 정도로 괜

찮은 모형으로 평가한다는 문수백(2009)의 기준에 적용

시켜볼 때 매우 양호한 적합도라고 할 수 있다. 초6의 

다른 적합지수는 NFI(.995), RFI(.983), IFI(.997), 

TLI(.988), CFI(.997)이고 고3의 다른 적합지수는 

NFI(.993), RFI(.975), IFI(.995), TLI(.983), CFI(.995)로 

나타났으며 이는 모든 기준인 .9이상으로 적합도 지수 

기준에 충족되고 있다[29].

 

2) 구조모형 검증

(1) 전체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전체의 매개 모형을 분석한 결과, 적합한 모형을 확

인하기 위하여 카이자승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실시 

결과, 두 모형을 비교해 보면 부분매개 모형이 완전매

개 모형에 비해 ⩟df 값이 1, ⩟X² 값이 17.88이다. 유의

수준 .001, 자유도1일 때 임계치는 3.84 이므로, 부분매

개모형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그림 3]. 채택된 부

분매개의 경로계수는 자아정체성 → 공동체의식(β

=.495, p<.001),  공동체의식 → 다문화수용성(β=.547, 

p<.001), 자아정체성 → 다문화수용성(β=.093, p<.001)

의 세 경로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따라

서 자아정체성은 공동체의식을 매개로 다문화 수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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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가 검증되었다. 모형의 적합

도 지수와 경로계수를 [표 4]와 [표 5]에 제시하였다.

그림 3. 전체 부분매개모형
*p<.05, **p<.01, ***p<.001 주. 숫자는 표준화 계수

표 4. 전체의 적합도 지수

전체 X² TLI CFI
RMSEA

(90%신뢰구간)

부분매개
32.859
(df=6,
p=.000)

.985 .996
.031

(.021~.042)

완전매개
50.739
(df=7,
p=.000)

.979 .993
.036

(.015~.025)

표 5. 전체의 경로계수

부분매개경로 B β S.E t

자아정체성 → 공동체의식 .655 .495 .038
17.284
***

공동체의식 → 다문화수용성 .593 .547 .024
24.813
***

자아정체성 → 다문화수용성 .133 .093 .032
4.205
***

 *p<.05, **p<.01, ***p<.001

최종모형에서 자아정체성, 공동체의식, 다문화수용성

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를 산출하였다. 최

종모형의 효과분석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bootstrapping 

방법으로 95% 신뢰구간을 분석한 결과 자아정체성이 

공동체의식을 매개로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간접효과

가 .339~.455로 0을 포함하지 않아 매개효과의 유의성이 

검증 되었다. 

표 6. 전체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분석

전체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B β B β B β

자아정체성 →
공동체의식

.655*** .495*** - - .655*** .495***

공동체의식 →
다문화수용성

.593*** .547*** - - .593*** .547***

자아정체성 →
다문화수용성

.133*** .093*** .388***
.271***
(.339~
.455)

.521*** .364***

 *p<.05, **p<.01, ***p<.001

(2) 초6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초등학교 6학년의 매개 모형을 분석한 결과, 적합한 

모형을 확인하기 위하여 카이자승차이검증을 실시하였

다. 실시 결과, 두 모형을 비교해 보면 부분매개 모형이 

완전매개 모형에 비해 ⩟df 값이 1, ⩟X² 값이 23.22이

다. 유의수준 .001, 자유도1일 때 임계치는 3.84 이므로, 

부분매개모형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그림 4]. 채

택된 부분매개의 경로계수는 자아정체성 → 공동체의

식(β=.519, p<.001), 공동체의식 → 다문화수용성(β

=.584, p<.001), 자아정체성 → 다문화수용성(β=.153, 

p<.001)의 세 경로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

다. 따라서 자아정체성은 공동체의식을 매개로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가 검증되었다. 모형

의 적합도 지수와 경로계수를 [표 7]과 [표 8]에 제시하

였다.

그림 4. 초6 부분매개모형
*p<.05, **p<.01, ***p<.001 주. 숫자는 표준화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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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초6의 적합도 지수

초6 X² TLI CFI
RMSEA

(90%신뢰구간)

부분매개
17.809
(df=6,
p=.007)

.988 .997
.029

(.014~.045)

완전매개
41.029
(df=7,
p=.000)

.971 .990
.046

(.033~.060)

표 8. 초6의 경로계수

초6 B β S.E t

자아정체성 → 
공동체의식

.745 .519 .059
12.630
***

공동체의식 → 
다문화수용성

.587 .584 .031
19.136
***

자아정체성 → 
다문화수용성

.221 .153 .047
4.659
***

 *p<.05, **p<.01, ***p<.001

최종모형에서 자아정체성, 공동체의식, 다문화수용성

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를 산출하였다. 최

종모형의 효과분석 결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표 9. 초6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분석

초6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B β B β B β

자아정체성→ 
공동체의식

.745
***

.519
***

- -
.745
***

.519
***

공동체의식 → 
다문화수용성

.587
***

.584
***

- -
.587
***

.584
***

자아정체성→ 
다문화수용성

.221
***

.153
***

.438
***

.303***
(.425~.620)

.659
***

.456
***

 *p<.05, **p<.01, ***p<.001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bootstrapping 

방법으로 95% 신뢰구간을 분석한 결과 자아정체성이 

공동체의식을 매개로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간접효과

가 425～.620로 0을 포함하지 않아 매개효과의 유의성

이 검증 되었다.

 

(3) 고3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고등학교 3학년의 매개 모형을 분석한 결과, TLI, 

CFI, RMSEA를 통해 본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 

모두 적합한 모형으로 확인되었다. 모형 적합도가 유사

하게 나타난 두 모형은 내포관계에 있어 X²의 차이를 

통해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으므로[30] 두 모형의 우

수성을 비교하기 위해 X²검증을 실시하였다. X²의 차

이는 자유도의 차이가 1인 상태에서 유의확율 .05 수준

의 X²의 임계치는 3.84이다. 두 모형의 적합도 실시 결

과, 두 모형은⩟df 값이 1, ⩟X² 값이 3.49을 나타내어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 모형의 차이가 아주 미미하

였다. 미미한 차이임에도 최종 모형을 선택하기 위해 

부분매개모형의 카이제곱값이 작지만, X²의 차이가 

3.84보다 작은 3.49를 나타내고 자유도가 1 높은 완전매

개모형을 미세하게나마 더 적합한 모형으로 선정하여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다[그림 5]. 채택된 완전매개의 

경로계수는 자아정체성 → 공동체의식(β=.463, p<.001),  

공동체의식 → 다문화수용성(β=.546, p<.001)의 두 경

로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자아정

체성은 공동체의식을 매개로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가 검증되었다. 모형의 적합도 지수와 

경로계수를 [표 10]과 [표 11]에 제시하였다.

그림 5. 고3 완전매개모형
*p<.05, **p<.01, ***p<.001 주. 숫자는 표준화 계수

표 10. 고3의 적합도 지수

고3 X² TLI CFI
RMSEA

(90%신뢰구간)

부분매개
19.871
(df=6,
p=.003)

.988 .995
.034

(.017~.047)

완전매개
23.361
(df=7,
p=.001)

.988 .994
.034

(.018~.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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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고3의 경로계수

고3 B β S.E t

자아정체성 → 
공동체의식

.581 .463 .050
11.631
***

공동체의식 → 
다문화수용성

.622 .546 .033
19.042
***

 *p<.05, **p<.01, ***p<.001

최종모형에서 자아정체성, 공동체의식, 다문화수용성

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를 산출하였다. 최

종모형의 효과분석 결과를 [표 12]에 제시하였다. 

표 12. 고3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분석

고3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B β B β B β
자아정체성→ 
공동체의식

.581*** .463*** - - .581*** .463***

공동체의식 → 
다문화수용성

.622*** .546*** - - .622*** .546***

자아정체성 → 
다문화수용성

- - .362***
.253***
(.291~
.429)

.362*** .253***

 *p<.05, **p<.01, ***p<.001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bootstrapping 

방법으로 95% 신뢰구간을 분석한 결과 자아정체성이 

공동체의식을 매개로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간접효과

가 .291~.429로 0을 포함하지 않아 매개효과의 유의성이 

검증 되었다.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의 패널데이

터 6차년도의 자료로 현재 초등학교 6학년과 고등학교3

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는 자아정체성이 공동

체의식과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비교하

기 위해 Erikson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였다. Erikson은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이 자아정체성의 성취 대 역할 혼

란이라고 하였으며[5], 이에 초기 청소년기인 초등학교 

6학년과 후기 청소년기인 고등학교 3학년이 본 연구에 

적합한 대상으로 사료되었다.

본 대상으로 자아정체성, 공동체의식, 다문화 수용성

의 차이가 있는지와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자아정체성, 

공동체의식이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자아

정체성과 다문화 수용성간의 공동체의식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초등학교 6학년과 고등학

교 3학년의 변수들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변인들 모

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정체성과 공동

체의식은 고등학교 3학년이 초등학교 6학년보다 높게 

나타났고 다문화수용성은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 

3학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후기 청소년기인 고등

학교 3학년은 정체성의 정립이 정교화 되어 있을 시기

고 소속감과 동질감, 친밀감이 더욱 중요한 시기이기에 

자아정체성과 공동체의식이 초등학교 6학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초기 청소년기인 

초등학교 6학년은 정체성의 정립이 시작되는 시기로 

다양한 문화를 수용함에 있어 유연함이 있을 것이기에 

다문화수용성이 고등학교3학년보다 초등학교 6학년에

서 높게 나타났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다문화 수용

성의 향상을 위해 초기 청소년기와 후기 청소년기에 다

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분석

한 결과 자아정체성, 공동체의식, 다문화수용성은 모두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

아정체성과 공동체의식이 관계가 있다는 연구[24]와 정

체성과 다문화수용이 관계가 있다는 연구[15], 그리고 

공동체의식과 다문화수용성이 관계가 있다는 연구[17]

와 일맥상통한 결과이다.

셋째, 자아정체성과 공동체의식이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 본 결과, 초등학교 6학년, 고등

학교 3학년 모두 자아정체성과 공동체의식이 다문화 

수용성에 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는 자아정체성이 공

동체의식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15], 공동체의식이 

다문화 수용을 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

과와 같은 것이다[31]. 이 결과는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

하고 소속감과 동질감, 친밀감을 느끼는 청소년시기가 

타인종과 타문화를 수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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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시사하였다.  

넷째, 초등학교 6학년, 고등학교 3학년의 자아정체성

이 공동체의식을 매개로 다문화 수용성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에 대해 두 개의 연구모형을 경쟁시킨 결과 

초등학교 6학년은 부분매개모형이, 고등학교 3학년은 

완전매개모형이 적합하게 채택되었다. 이는 공동체의

식이 초등학교 6학년은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난 것이고, 

고등학교 3학년은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 초등학교 6학년은 자아정체성이 다문화 

수용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고등학교 3학년

은 자아정체성의 향상만으로는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

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으로 학년이 올라 갈수록 자아정

체성과 함께 공동체의식이 다문화수용성에 더 중요하

다는 것을 시사한다. Erikson의 심리사회적발달에 의한 

초기 청소년기인 초등학교 6학년은 정체성의 정립이 

시작되어 가는 시기로 그 시기에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타인종과 타문화의 접촉[25]이나 편견을 

최소화하는 방법 등이 공동체의식의 향상과 함께 다문

화 수용성의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반

면 후기 청소년기인 고등학교 3학년은 정체성 향상만

으로는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미약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후기 청소년은 정체성이 거의 정립되

어가는 시기이기에 이 시기에는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

기 위해 정체성의 향상 보다 공동체의식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이 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다문

화 수용은 공동체의식과 관련이 깊다는 서봉언(2015)의 

선행연구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17].  

서봉언(2015)의 연구에서 다문화 수용에서의 공동체

의식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나타났으며[17], 한번 형성

된 공동체 의식과 다문화 수용성은 꾸준히 이어지므로 

형성과정에서의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 결과는 타인종 및 타문화에 대한 수용은 이들을 하

나의 공동체 내 동일한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이들을 위

한 배려와 나아가 적극적인 도움 등의 실천적이고 보편

적 가치인 공동체의식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다. 이를 토대로 초등학생은 자아존중감과 공동체의식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이, 고등학생은 공동체의식의 

향상을 돕는 상담 및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의 

패널데이터 6차년도 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과 고등학

교 3학년으로 청소년기의 초기와 후기이다. 본 연구결

과로 초기 청소년기와 후기 청소년간의 자아정체성, 공

동체의식, 다문화 수용성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밝혀

짐으로 인해 현 시점에서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

한 교육의 방법에 대해 발달에 따른 학년별 다른 접근

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다문화 사회가 요구하는 공동체 의식과 같은 시민적 

덕성은 자신의 개인적 관리와 때때로 충돌할 수 있으

며, 이러한 결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개인이 받아들

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서로 다른 신념들과 가치들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기꺼이 수용하고 이해하며 살아가

야 한다. 세계주의적 관점에서 개인의 권리만큼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거나 때로는 억압하는 공동체가 우리의 

삶에서 결정적인 요소라는데 이견은 없다[32]. 

특히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 형성을 위해 학교의 역할

이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한국 청소년들은 대부분

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으며, 새로운 세계화 다

문화 사회가 요구하는 공동체적 의식을 형성하기 위해

서는 학교 교육 단계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 자기희생

과 헌신 등 공동체적 윤리를 체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기 때문이다[3]. 이와 같은 공동체 의식은 사회통합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존재 의미를 결정

하는 보편적 가치로 인정됨과 동시에, 당면한 사회문제

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실천적 의미를 가

지고 있다. 따라서 학교 교육에서 청소년들의 공동체 

의식 향상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학교 교육이 인지적 역량 요소만 강조하고 공동체 의

식, 다문화 수용 등과 같은 인성적 측면의 형성을 간과

하게 된다면, 이는 청소년들의 전인적인 성장 및 발달

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 교육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급변하는 

현 사회에 맞게 단순히 보편적 가치의 내용에 근거한 

인지적인 발달뿐 아니라, 인성적 발달에도 학교 교육이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이는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

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학교의 전체적인 교육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와도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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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이다[12].

따라서 세계화 및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

의 정체성의 정립시기에 다문화 수용성과 공동체 의식

의 교육은 필수적인 요소임을 확인하였고,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는 데에 본 연구가 함의하는 바가 크

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토대로 앞으로의 추후 연구를 위

한 제언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

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규모의 표본 자

료인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자료를 활용하였으므로 제

한된 변인들과 제한된 문항으로 변인을 측정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

에서는 다문화 수용성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

과 관련 변인을 보다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연구의 타당도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문화 수용성

의 예측요인인 자아정체성과 공동체의식의 관계를 초

기 청소년기와 후기 청소년기로 나누어 봄으로 인해 다

문화 수용성의 향상을 위해 발달시기에 따라 다른 접근

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 하였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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